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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얼마나 더울까?

최근 역대급 폭염 기록을 세우고 있는 미국 북서부 지역과 캐나다 남서부 지역

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턴(Lytton)의 최고 기온은 47℃ 기록했고, 포틀랜드 공항의 기온은 전일 112°F (44.4℃) 를 기록

자료 : https://bit.ly/3gY72UK, https://bit.ly/3w2JKBo, SK증권

⚫ 해당 지역의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은 매일 갱신되는 상황

▪ ECCC Weather British Columbia의 트윗에 따르면, 캐나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브리티시

컬럼비아주 리턴(Lytton)의 최고 기온은 47℃ 를 기록하며 전일 기록(46.6℃)을 갱신

▪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진행되는 가운데, 시애틀에서는 1945년 이후

사상 최고치인 40℃를 기록. 포틀랜드 공항의 기온은 전일 112°F (44.4℃) 를 기록

⚫ 당장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,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

▪ 최근 UN 산하에 있는 IPCC(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)는 코로나

팬데믹 이후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심한 폭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

▪ 투자 관점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. 

실제로 세계은행은 기후 대응 지출을 전체 지출액의 28%에서 35%까지 늘릴 계획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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